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원형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2207호

다. 제출일자 : 2024. 10. 16.

라. 회부일자 : 2021. 10. 18.

2. 제안사유

○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원가부담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결제 수수료의 지원 근거가 되던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로, 현재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업계 부담이 이용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한시적 조례로써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부칙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23. ~ 2024. 10. 2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1) 택시정책과-16298호(2021.11.1.)



- ’12년 이후 카드수수료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여 택시요금의

카드결제율이 85% 이상 카드 활성화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소액결제에 대한 지원은 필요

· 소액 카드결제 시 하차시간 단축, 현금 미휴대로 편리 및

범죄예방 효과

- 개인택시의 경우 ’23.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카드수수료율이 0.77%로 매우 낮은 등

카드수수료 지원 설득력이 약함

-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인상 수입 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었고, 카드수수료율이 1.6%로 높고 카드

결제율의 증가로 카드결제수수료 총액의 증가, 운전원 감소

등 경영난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해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이하 ‘현행 조례’)2)를 그대로 반영하되 지원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택시이용 카드수수료를 지원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 12월 조례 제정 당시

2년간 한시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5차례(2013년3), 2015년4), 2017년5), 2019년6),

2)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06호, 2011. 12. 29., 제정]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2013.10.4. 일부개정·시행

4) 2015.10.8. 일부개정·시행

5) 2017.12.28. 일부개정·시행



2021년7))에 걸쳐 지원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하였고 ’2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지원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았음

○ 서울시가 카드결제율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행 조례가 시행된 2012년에 50.3%이던 카드결제율은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현재 86.7%까지

높아진 상황임

○ 또한, 서울시는 ’11년부터 ’22년까지 매년 35억원에서 79억

원의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한 바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택시는 주·야간 동일하게

1만원 이하로, 개인택시는 주간8) 5천원 이하, 야간9) 8천원

이하의 교통카드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하였고 현재는

현행 조례의 일몰기한이 지남에 따라 카드 수수료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임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카드결제율
(%)

44.7 50.3 58.8 59.2 62.2 67.4 70.2 73.6 75.5 83.4 85.2 85.6 85.1 86.7

예산액 미지원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11,300 5,650 3,550 5,690 5,900 - -

지급액 미지원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11,300 5,650 2,946 4,210 4,857 - -

지급대상 미지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 -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6) 2019.9.26. 일부개정·시행

7) 2023.12.30. 일부개정·시행

8) 주간시간대 : 08시∼20시(12시간)

9) 야간시간대 : 20시∼익일08시(12시간)



※ 법인·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현황(법인 22년, 개인 21년 기준)
사 업 자 구 분 대상요금액 지원범위

법인택시
주 간 10천원 이하 선불카드 :결제금의 1.5% 지원

후불카드 :결제금의 1.6% 지원야 간 10천원 이하

개인택시
주 간 5천원 이하 선불카드 :결제금의 1.5% 지원

후불카드 :결제금의 1.1% 지원야 간 8천원 이하

○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최근 카드결제율이

86.7%에 이를 만큼 카드사용이 정착되어 예산지원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고, 개인택시의 경우 ’19.2월, ’23.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가 개선되어 예산지원의 필요

성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난 코로나19의 영향,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의 지속적

확충과 시설개선 및 플랫폼 택시 도입 영향 등으로 법인택시

업계의 영업수입이 크지 않고 현행 조례의 일몰 기한이 지나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 활성화에 일부나마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 택시(법인/개인) 운송수입금(최근 5년)10)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9월

운송
수입금

개인 15,109억원 15,841억원 19,413억원 22,997억원 17,554억원

법인 11,878억원 10,292억원 11,019억원 12,369억원 9,276억원

10) 서울시 내부자료



○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실제 지원규모가 달라지고

있으나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12년 7월 이후,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개인은 ’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법인은 ’19년 이후

변동이 없어 카드수수료 지원시 선불카드 수수료와 법인택시

후불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

구분 ’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

선불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후불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1.7%

법인 1.6%

개인 1.5%

법인 1.6%

개인 1.1%

법인 1.6%

개인 0.77%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율 변화 추이

○ 한편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수업체에 지급하였지만 택시운수종사자 처우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19년과 23년 2차례 택시요금 인상시 카드수수료를 요금인상에

일부 반영했다는 점에서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